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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e Korean Empire institutionalized its first Western-style military uniforms through the Regulation of Army Uniforms (陸軍服裝規則) in 1895, marking a significant transition from traditional attire to modern military dress. Given Korea’s distinct seasonal climate, particularly its hot and humid summers, the establishment of a separate summer uniform system was both practical and necessary. To better understand the summer uniform of the Korean Empire, this study examined legislative records, photographic sources, and a surviving late-19th-century summer military jacket of the Japanese Army. The Korean Empire’s summer uniform regulations -enacted in 1895 and revised in 1897, 1906, and 1907-gradually became more detailed over time, defining wearing periods (hot season), color specifications (from white to later brown standardization), and usage limitations, while permitting flexibility in trousers. These developments show how the system evolved from a conceptual adoption of Western-style dress into a more structured and context-specific uniform framework. The examined artifact is a short single-breasted cotton jacket, featuring hook-and-eye fastening, chevron-shaped sleeve insignia, and a sword belt fastening strap. Its construction, structure, and wearing style closely correspond to photographic records of summer uniforms worn in the Korean Empire, offering tangible insight into garments that can no longer be found in Korea. Although no confirmed artifacts from the Korean Empire remain, this garment provides an important reference point for understanding what such uniforms may have looked like.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how Western-style military dress was introduced, localized, and adapted to Korea’s climate and institutional context during the early modern period. Moreover, it offers a meaningful foundation for future research, historical reconstruction, and cultural content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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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군복의 색상과 형태, 소재는 복무하는 지역과 근무 형태 및 상황에 따라 지정된다. 그 역사적 예로서 1848년 영국군이 인도에 파병될 때 처음 적용한 카키색 군복은 현지의 기온과 은폐 효과를 고려해 채택된 것이다(Hodson-Pressinger, 2004). 과거 미국 해군의 경우 1840년대에는 파란색 코트와 함께 추운 기후에서는 파란색 바지를, 따뜻한 기후에는 백색 바지와 양말을 착용하도록 하였으며, 1901년에는 열대 지방에 항해중인 해군 선상에서의 세탁용수 절약을 위해 백색 또는 파란색 작업복이 오염될 수 있는 작업장에서는 데님 점퍼와 바지를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했다(History of US Navy Uniforms, 1776-198, 2017).

      우리나라 근대 서양식 군복은 1895년 육군복장규칙(陸軍服裝規則)에서 처음 제정되었다. 뚜렷한 사계절이 있으며 여름이 고온다습한 우리나라의 지역 특성상 이 시기부터 하복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의 근대 군복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폭넓게 진행되어 왔다. 법령에 대한 분석과 그 변천에 관한 연구(Lee et al., 2018), 병과별 색상 구분 연구(Nomura et al., 2023), 군복에 부착되는 문양에 관한 연구(Lee & Lee, 2020)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졌다. 그러나 계절에 따라 따로 규정되어 있는 하복을 주제로 한 연구는 아직까지 시도된 바 없다. 이는 국내에서 하복 유물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근대의 일본 육군 하복 유물 1점의 조사를 계기로 대한제국과 일본의 하복 규정을 분석 비교하고 육군 하복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유물 조사 내용을 기초적인 물적 증거로 참고함과 동시에 대한제국과 일본의 19세기 말 - 20세기 초에 걸친 육군복의 하복 규정을 고찰하였다. 비록 현재로서 우리나라 근대 하복의 형태를 확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기는 하나, 관련 유물과 문헌을 함께 고려할 경우 일면적인 접근에 비해 그 추정에 대한 타당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 관련 유물과 문헌을 함께 고려할 경우 일면적인 접근에 비해 그 추정에 대한 타당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대한제국의 관보에 발표된 군복에 대한 법령 중 하복 규정을 검토하고, 다음으로 일본 1886년(메이지 19년) 제정된 군복 규정과 1889년의 개정령 중 하복 규정을 검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참고 유물을 조사하여 문헌에서 확인한 내용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조사한 유물이 비록 일본의 하복이지만 당시 일본의 제도가 대한제국 근대화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준거로서 기능했다는 역사적 정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근대 육군 하복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군복 연구의 저변을 넓히는 데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Ⅱ. 대한제국 육군 복장의 하복 규정
      
        1. 1895년에 제정된 육군복장규칙의 하복 규정
        근대 육군 복장에서 하복의 규정은 1895년 4월 육군복장규칙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 제7조, 제8조, 제11조에서 확인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7조에 의하면 하의(夏衣)는 염서기(5월 1일 - 8월까지) 상장(常裝)과 군장(軍裝)으로 착용하는데, 하의에는 반드시 하고(夏袴-여름 바지)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제8조에 따르면 여름 바지는 염서기에 어떤 복장을 막 착용하더라도 모두 대용할 수 있었다. 제18조에서는 단고(短袴)는 어떤 복장에 있든지 장화를 신을 때 착용하고, 혹은 염서기에는 여름 바지를 기장을 줄여 착용할 수 있었는데 의식을 행할 때는 제외하라고 하였다.1) 이 규정들을 통해 하복은 일상적으로 착용하거나 군장으로 착용할 수 있었고 의례용으로는 착용하지 못했던 점, 여름 바지를 단고로 만들 수도 있었다는 점, 단고는 장화와 함께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1897년에 발표된 육군복장규칙의 하복 규정
        1897년에 개정령으로 발표된 육군복장규칙에서 하복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7조에 의하면 하의(夏衣)는 염서기(5월 1일부터 8월까지) 상장과 군장으로 착용할 수 있었다. 다만 상의는 백색을 바지는 흑색을 이용하되 내외 숙직[宿衛入直]할 때는 백색을 착용하지 못하고 비록 평상출입이라고 해도 궐내에서는 백색을 착용할 수 없었다. 제8조는 하복을 착용하는 시기와 복장의 종별에 대한 규정으로, 같은 시기의 염서기에 상장과 군장으로 착용하도록 한 것도 1895년의 내용과 동일하였다. 1897년의 7조 규정에는 색상도 나오는데 상의만 백색으로 착용하도록 하였다. 내외의 숙위(宿衛) 중 입직(入直)에 들어가는 자는 궐내에서는 백색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백색 착용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2)

      

      
        3. 1906년에 발표된 육군복장규칙의 하복 규정
        1906년에 발표된 육군복장제식규칙의 개정령에서도 하복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제8조에 의하면 하의(夏衣)는 염서시, 즉 6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착용할 수 있었고, 상장과 군장으로 착용할 수 있었다. 단, 하의(夏衣)를 착용할 경우에는 하고(河袴)를 함께 착용하여야 했다. 제9조에서 하복 상하의는 백색 또는 다갈색, 흙색(土色)을 함께 사용하였다. 장관용의 백색 바지는 반예장(半禮裝), 군장(軍裝), 상장(常裝)을 착용할 때, 장화를 신는 경우에만 입을 수 있다.

        제17조에서는 도(刀) 및 검(劍)을 착용하는 방법을 규정하면서 대례의(大禮衣)와 군의(軍衣)를 착용할 때는 옷의 바깥에 착용하도록 하였으나, 하복을 착용할 때에는 도대 혹은 검대를 옷 안쪽에 매어 착용하도록 하였다. 제23조에 따르면 단고(短袴)는 어떤 복장을 착용하더라도 장화를 신을 때에만 입을 수 있었는데, 염서기에는 하복 바지를 단고 형태로 제작하여 착용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제24조에 의하면 염서기에는 하복 바지로 일반 바지를 대신하여 착용할 수 있었으나, 의식(儀式)에 참석할 때에는 반드시 일반 바지를 착용해야 했다.3)

        이상의 세 차례에 걸쳐 공포된 하복 관련 규정과 규정과 개정에 대한 법령을 비교하면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Korean Army Summer Uniform Regulations, 1895-1906
          
          

        

        
          
            
              	Year
              	1895
              	1897
              	1906
            

          
          
            	Effective period
            	May 1st – August
(peak of summer)
            	May 1st - August
(peak of summer)
            	June 1st - end of September
(during summer)
          

          
            	Colors
            	Jacket
            	-
            	White
            	White (白色), dark brown (茶褐色)
or earth color (土色)
          

          
            	Trousers
            	-
            	Black
          

          
            	Types of
summer
uniforms
and details
            	Full dress
            	-
            	-
            	Trousers
            	Permitted when not attending formal ceremonies
          

          
            	Mess dress
            	-
            	-
            	Trousers
            	White trousers for officers were permitted when worn with boots
          

          
            	Combat
            	Jacket and trousers. Jacket was required to be worn with matching trousers.
            	Jacket and trousers.
            	Jacket and trousers.
          

          
            	Service
          

          
            	Note
            	-During the peak summer period, shortened trousers were permitted but were not allowed for formal ceremonies.
            	White summer uniforms were not permitted within the palace grounds.
            	- Shortened trousers permitted for the summer
-When wearing summer uniforms, the sword belt or saber belt was to be worn inside the uniform jacket.
          

        

        

        <Table 1>을 통해 각 시기의 법령을 비교해 보면, 다음의 공통점이 있다. 첫째, 우리나라 근대 군복에서 하복은 예복으로는 착용되지 않았고, 오직 군장(軍裝)과 상장(常裝)으로 착용되었다. 다시 말해서 전시, 훈련 때와 평상 업무 시에만 착용할 수 있으며 의례 시에는 착용을 할 수 없었다. 이후 1906년 개정으로 하복 바지 착용 상황의 범위도 약간 넓어졌지만 여전히 의례 시의 착용은 불가했다.

        둘째, 하복은 염서기에 착용되었다. 다만, 1895년과 1897년에는 5월 1일부터 8월말까지로, 1906년에는 6월 1일 - 9월말까지로 정해졌는데 이러한 차이는 1896년부터 양력을 사용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897년에는 양력을 사용하게 되었지만 이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였고, 1906년부터는 양력을 적용하여 실제로 더운 시기인 6월 1일부터 9월말로 규정을 바꾼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궁궐 내에서는 백색 하복을 착용하지 못했다. 각 시기 법령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1895년 규정 시에는 색상의 차이가 없었고 단고(短袴)에 대한 규정만 있었던 것에 비해 1897년에는 상의를 백색, 바지를 검정색으로 정하였다. 또한 하복 상의는 반드시 하복 바지와 착용하도록 규정하였고 하복 바지는 상의 착용 여부와 관련 없이 유연성 있게 착용하도록 규정하였다. 1906년에는 하복으로 백색, 다갈색, 흑색(土色)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법령 중 상복은 일본 군복과 유사해지기 때문에 유의해서 보아야 한다(Lee et al., 2018).

      

      
        4. 1907년 육군복장제식의 하복 규정
        근대 육군의 복장에서 형태를 규정하는 것은 ‘육군장졸복장제식’인데, 1907년에는 규정의 명칭이 ‘육군복장제식’으로 바뀌었다. 하복의 형태에 대해 이전의 제식에서는 정리되어 있지 않았지만, 1907년에 개정된 육군복장제식 제13조 하의고(夏衣袴) 항목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하의고의 재질은 다갈색 세루 혹은 목사직(木絲織)이고, 제식은 동복과 같되 영관, 위관과 이에 상당하는 장교와 하사졸 무관생도의 소매 끝단에 정색(定色)4)으로 가는 융선이 있었다. 장관, 영관, 위관과 이에 상당하는 장교와 하사졸, 무관생도의 바지 봉장만 없었다. 다만 무관생도는 소매 끝단의 약 2촌 위에 다갈색의 가는 선[細條]으로 인자형(人字形)을 붙이도록 하였다.5)

        이 규정에 의하면 1907년부터 하복의 색상이 다갈색으로 바뀌어 일본 군복과 유사해졌고, 소매에는 정색의 융선으로 각 병과를 나타내었다. 바지 봉장에 대한 서술은 애매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모두 봉장이 없는 것인지, 하사졸과 무관생도만 없는 것인지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5. 근대 육군 복장의 하복 착용 사진
        우리나라 근대 육군 복장 중 하복의 규정이 적용된 사례는 <Fig. 1> 및 <Fig. 2>에서 확인된다. <Fig. 1>의 군인이 착용한 모자는 모정이 둥근 철모 형태의 모자로 1895년 규정의 모정이 둥근 형태의 군모이다. 따라서 이 사진은 1897년 정수리가 편평한 군모로 개정되기 전에 촬영된 사진으로 볼 수 있다. 가운데의 검은색 군복을 착용한 사람은 ‘육군복장규칙’의 상장(常裝)을 착용한 장교로 보이고, 양옆의 백색 군복을 착용한 사람들은 하복을 착용한 하사졸로 추정된다. <Fig. 2>의 도열한 병사들은 검은 상하의를 착용하고, 아래에는 하복 바지와 각반을 착용하고 있어 1895년 규정을 따르는 복장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들 앞에서 훈련을 지도하는 인물은 백색 상의와 검정 바지를 입고 있어 1897년 규정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Fig. 1> 
				
          

          
            Soldiers and Officer with Bayonets Fixed to their Rifles (1900)
            (Choi, 1994, p. 41)

          
          

          

        

        
          
          

          <Fig. 2> 
				
          

          
            Soldiers in Line
            (Davis. 1903)

          
          

          

        

      

    

    

  
    
      Ⅲ. 일본 육군 복장의 하복 규정
      근대 일본 육군 복장에서 하복의 규정은 1871년(메이지 4년) 규정에서 볼 수 있는데 일본에서 하복 규정이 일찍부터 나오고 안정될 때까지 여러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1886년(메이지 19년) 제정된 일본 육군 규정이 잘 정비되었고, 우리나라에서 육군복장규칙을 정한 시기와 가까워서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하기 좋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1886년제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 일본 1886년(메이지 19년) 육군복장규칙의 하복 규정
        1886년제 육군복장규칙의 총칙에는 하복 규정이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제8조 하복은 염서의 때(6월 1일에서 9월말까지 사이) 약장(略裝)만 착용하는 것으로만 할 수 있다. 평시의 근무 및 연습 등에 있을 때는 자의에 의해 군장에도 역시 이를 착용할 수 있다. 다만 하복을 착용할 때는 반드시 여름바지를 착용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제9조에 따르면 하고는 염서의 때 착용하는 것으로 하고 어떤 복장을 착용해도 바지로 대용할 수 있다. 제13조 에 따르면 일복(日覆, 차양모)는 염서의 때 군장 약장으로 제2종 모자를 착용할 때 이용할 수 있고, 2종 모자가 없는 사람은 제1종 모자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였다.6)

        이상을 정리하면 하복은 염서의 때에 착용하는데 그 기간은 6월 1일부터 9월말까지이다. 일본은 1873년부터 태양력을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날짜는 양력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음력으로 5월로 정했던 시기와 거의 같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하의(夏衣)는 약장과 군장에서 착용하도록 하였고, 하의를 입을 때는 반드시 여름 바지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장교를 위한 하복 규정은 1886년(메이지 19년) 7월 칙령48호에서, 하사 이하 하복 규정은 같은 해 2월 24일 각령 제14호(관보상 3월1일)에서 제정되었는데,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장교용 하복 규정
          장교용 하복의 규정은 직위에 따라 네 급으로 나뉘어 지정되었는데, 장관(將官)급, 좌관(佐官)과 위관(尉官)급, 준사(准士)급, 하부(下副)급으로 나뉘었다. 이들을 위한 하복은 하복 상의(夏衣) 하복 바지(夏袴), 차양모(日覆)와 하복 외투(夏外套)이다. 하부급을 제외한 장교들은 백포(白布)로, 하부급은 백소창직(白小倉織)으로 만든 하복 상의을 입었다. 그 형태는 늑골복이었는데, 늑골은 끝마무리가 되어있는 백색의 직조된 것으로 직경 2푼의 각 5쌍을 앞판 좌우에 달았다. 장관급, 좌관과 위관 이상급의 장교들은 수장(袖章)을 백색의 뱀의 배처럼 주름 잡힌 사복(蛇腹)짜임 브레이드로 폭 이 1분인 것을 수장에 사용했다. 준사급, 하부급 장교는 수장을 폭 3푼의 백색의 안쪽 마무리 리본을 사용했다. 형태는 일반 군복과 동일한데 다만 모선(毛緣) 가장자리를 화살촉(鏑) 모양으로 부착하는 점이 다르다.

          제식(製式)에 따른 형태는 군복과 동일하며 가장자리의 모단(毛緣)을 백색의 폭 6푼의 리본(杉打緣)으로 대신한다. 화살촉 모양은 소매 끝에서 1촌 5푼 떨어져 있으며 각 간격은 1촌 2푼 5리이다. 아래 계급의 장교들도 동일하지만 기병과의 경우에는 일반의 제식을 사용하고, 준사 하부급 장교들의 단서 조항 역시 동일하다.

          하복바지(夏袴)는 상의와 마찬가지로 준사급까지는 백포를, 하부급은 백소창직을 사용한다. 길이는 신발 뒷꿈치의 윗경계선까지 오도록 하며, 다리 양쪽으로 주머니가 있다.

          일복(日覆)는 준사급까지 얇은 백포(薄白布)를 사용, 하부급은 운제(雲斎,운사이)7)를 사용한다. 헌병 및 군악부는 제1종 모자를, 기타는 제2종 모자를 적합하게 사용한다.

          여름 외투(夏外套)는 남색 또는 흑색의 얇은 모직 또는 융을 사용한다. 길이는 신발 뒷꿈치 윗선으로부터 약 8촌 위에까지 떨어지며. 후드 부분에 직경 5푼5리 덮개를 부착하고 앞면에는 5개 단추를 뒤쪽에는 3개 단추를 사용해 잠근다.

        

        
          2) 하사 이하 직급 하복 규정
          하사 이하 직급은 하복 상의, 하복 바지와 일복(日覆)이 지정되었다. 직급에 관계 없이 상의, 바지, 일복 전부 운제(雲斎)로, 상의의 경우 길이는 배꼽 뼈 상단으로부터 1에서 2촌 아래까지, 내려오며 옷깃의 폭은 1촌2푼이다. 소매 길이는 손목까지 내려오고 소매의 화살표는 수구로부터 뾰족한 끝까지 4촌, 양쪽 선은 2촌 안으로 위치한다. 주머니가 왼쪽 가슴 부위, 상의 안쪽에 1개가 부착되었다.

          하복 바지는 길이가 신발(靴) 위에까지 내려오도록 하고 다리 양쪽에 한 개씩 주머니를 부착한다.

          (1) 헌병 · 보병 · 기병 · 포병 · 공병(工兵) · 시중병(輜重兵) · 둔전병(屯田兵) 각각의 조장(曹長) · 군조(軍曹) · 병졸(兵卒), 포병 · 공병의 감호(監護), 기병 · 포병의 여러 공장(工長) 및 하위직책장(長)들의 경우 소매 화살표는 황색 모직물(고로-呉呂8))로, 헌병 및 근위병은 비취색 모직물을 사용했다. 소매 바깥쪽에 1푼 폭의 장식을 부착한다. 공병조장 군조의 옷에는 왼쪽 흉부에 부착하는 한 개 주머니는 바깥쪽에, 오른쪽 흉부에 추가로 안쪽에 한 개 주머니를 부착한다.

          (2) 회계 서기의 경우 짙은 쪽빛(花色藍9))색 모직물(呉呂)로 소매 화살표를 표시했다. 회계서기 역시 소매 바깥쪽에 1푼 폭의 장식을 부착한다.

          (3) 간호장(看護長), 간마장(看馬長)은 짙은 녹색(深緑)의 수장을 한다.

          (4) 군악차장(군樂次長)과 군악수(군樂手)는 감청(紺靑)색 모직물(呉呂)의 수장을 한다.

          (5) 그 외의 헌병 · 보병 · 기병 · 포병 · 공병 · 시중병 · 둔전병의 병졸직급, 사관생도 · 유년생도(幼年生徒) · 교도단생도(敎導團生徒) · 악수보(樂手補) · 회계졸 · 간호졸(看護卒) · 간마졸(看馬卒) · 건축졸(建築卒) · 조마졸(調馬卒) · 교단나팔졸(敎導團喇叭卒) · 체조졸(體操卒) · 감적졸(監的卒) · 시중수졸(輜重輸卒) · 제직공(諸職工) · 제공생도(諸工生徒)의 상의는 별도의 변경 없이 기본의 형태를 한다.

          (6) 기병의 조장 · 군조 · 병졸, 교도단 기병과 생도, 교단 기병과 나팔졸, 조마졸의 바지 아랫단에 약 5촌의 트임을 내고 그 부분에 뿔단추 각 2개를 단다.

          (7) 헌병 및 군악부 소속 하사졸은 제1종 모자를 기타 하사이하는 제2종 모자를 적합하게 재봉한다.

        

        
          3) 장교 및 하사졸 복식 도식 비교
          아래 <Table 2>는 장교 및 하사졸 하복의 규정과 도식을 정리한 것이다.10)11)

          
            <Table 2> 
				
            

            
              1886 Japanese Summer Army Uniform Drawings for Officers and Enlisted Men
            
            

          

          
            
              
                	 
                	Officers
                	Non-commissioned officers and enlisted men
              

            
            
              	Jacket
              	Lieutenant Generals, Major Generals, and equivalent officials


              	Non-commissioned officers and enlisted men of all units



Sleeve insignia



(Hirayama, 2018, p.378)
            

            
              	Lieutenant Colonels, equivalent officials and below, including warrant officers and subordinate officials,



(Hirayama, 2018, p.306)
            

            
              	Trousers
              	All commissioned officers


              	non-commissined officers and all enlisted men


              	short trousers for cavalry


            

            
              	Sun
shade
hat
              	military police
-field grade officers
-company grade officers
military band
-chief bandmaster
-second bandmaster


              	military police
military band


            

            
              	All others



(Hirayama, 2018, p 378)
              	All others



(Hirayama, 2018, p 378)
            

            
              	Summer
outer
jacket
              	All commissioned officers


              	 
            

          

          

        

      

      
        2. 일본 육군 하복 착용 사진
        이 시기 일본에서 촬영된 하복을 착용한 사진을 참고로 보면 다음의 사진들이 있다. <Fig. 3>은 전체적으로 백색 상의와 바지를 착용한 하복 착장의 모습으로 2종모, 각반(脚絆), 단화(短靴)를 착용했다. 등에는 배낭(背嚢)을 메고, 잡낭(雑嚢)을 오른쪽 어깨에서 대각선으로 걸고 있다. <Fig. 4>은 1886년에 제정된 하사졸의 하복을 착용한 사진이다. 백색 하복 상의에 백색 바지를 착용하고 있는데, 소매의 수장(袖章)을 확인할 수 있다. 머리에는 2종모를, 허리에는 도대를 찼다.

        
          
          

          <Fig. 3> 
				
          

          
            Soldier Wearing Summer Jacket , Trousers and Leggings
            (Fujita, 2016, p. 284)

          
          

          

        

        
          
          

          <Fig. 4> 
				
          

          
            Soldier Wearing Summer Uniform Following the 1886 Regulations
            (Fujita, 2016, p.307)

          
          

          

        

        <Fig. 5>의 사관생도 역시 1886년 제정의 하복 상의와 바지를 착용하고 허리에 도대를 차고 있다. 이와 같이 하복을 착용한 차림은 상장이나 군장에 해당한다.

        
          
          

          <Fig. 5> 
				
          

          
            Cadet Wearing Summer Uniform Following the 1886 Regulations
            (Fujita, 2016, p.229)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본 군복의 하복과 본 유물의 형태는 유사하였다. 이 시기 이후 1905년(메이지 38년)에는 일본 군복의 하복도 색상이 다갈색으로 바뀌기 때문에(Fujita, 2016) 백색의 하복 스타일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에 착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Ⅳ. 대한제국과 일본 육군하복 복장 비교
      
        1. 규정상의 차이
        두 나라 하복의 유사점으로는 첫 번째로 하복으로 착용된 만큼 착용시기가 염서시(6월 1일 - 9월 말)에 착용하도록 한 점이 비슷하며, 대한제국의 규정상의 착용시기가 1985년에서 달라지는 것은 양력 달력의 사용과 함께 날짜가 지정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양국 모두 약장과 군장에서만 착용하도록 하였다. 평상시의 근무에는 착용하되, 궁궐 내에나 의례시 착용하지 못하는 점이 비슷하다.

        세 번째는 하복 바지 착용의 유연성을 들 수 있는데, 하복 상의에는 반드시 하복바지를 착용하게 하나, 하복 바지는 다른 상의와 자유롭게 교차 착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차이점으로는 대한제국은 상의, 바지만 규정된 것에 비해 일본은 일복(日覆-모자), 상의, 바지, 외투 등 다양한 품목의 하복이 규정되었고, 그 형태와 수장의 색상이 직급별, 병과별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 제작법과 재질 또한 직급에 따라 세밀하게 규정되어있다는 점이 대한제국의 규정과 다르다.

      

      
        2. 하사졸 육군 하복 사진상의 비교
        대한제국의 육군은 백색 외에도 다른 색상의 하복도 착용했다. 다만 대한제국 육군의 복장의 세부사항이 보이는 사진이 많이 남아있지 않고, 규정과 사진의 직접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대한제국의 1897 육군 하복 규정에 따르는 하사졸의 사진 <Fig. 1>과 일본 1886 육군 하복 규정에 따르는 일본 하사졸의 사진<Fig. 3>을 위와 같이 비교하면 유사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착용 모자의 형태에는 차이가 있지만, 백색 상하의의 하복을 입는데 스탠딩 카라의 짧은 자켓과 바지, 각반을 착용한 것을 보면 그 실루엣이 매우 비슷함을 알 수 있다. 대한제국 육군 사진 중 제일 오른쪽에 선 병사의 소매의 직급을 표시하는 수장이 인자형(人字形) 수장으로 백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표시되어있다.

        
          
          

          <Fig. 6> 
				
          

          
            Comparison of Uniforms in <Fig. 1> and <Fig. 3>
          
          

          

        

      

      
        3. 기록상의 제복 형태 비교
        대한제국의 육군 하복의 형태 채택의 과정에 대한 기록은 찾지 못했으나, 일본 육군 하복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언급한 기록들은 찾을 수 있었다.

        주한일본 공사관기록 중 1897년 7월 10일의 인천항 정황보고에 따르면 대한제구구군 평양 진위대의 대대장 이하 장교 4명이 하사졸 몇 명은 당시 평양 진위대를 사직하여 함께 귀경길 중 인천항에 방문하였는데 이 때 공사관 근무자가 이들과 다음 내용의 질답을 한 기록이 있다. “또 지난날 이래 이 나라 군부에서 평양으로 수송한 병사 제복은 어느 나라 식이며 어느 나라 제품인가를 묻자, 그것은 일본식 일본제의 소창하복(小倉夏服)으로 구식이라는 것도 대답하였다.” 12) 여기서 소창 하복으로 표기되어있는 것은 아마도 위의 비교한 사진의 복장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대한제국은 프랑스군과 독일군의 복식을 참조하여 당시 이미 여러 차례 개정하고 실험을 통해 확립했던 일본의 근대 군복을 참고하여 이를 기반으로 신식 군복 제도를 도입하였다 (국방군사연구소, 1997), 즉, 그 기록 시기가 1897년인 것으로 보아 서양식 육군 복장을 규정한 지 2년이 안 된 과도기적 시기에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현지의 사정에 맞는 근대적 복식체계를 적용했던 일본 군복의 형식을 차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제국이 수입 군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실록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고종 37년 4월 17일 육군참장 백성기가 군정의 균등과 군법의 제정 등에 관하여 열 네가지의 당시 군대의 문제점에 대한 상소를 올렸다. 그 내용 중에는 열두번째가 군복장에 대한 것이었는데 대한제국의 군복이 외국의 것보다 간편하지 않다면 외형은 서양식의 것을 본딸 수 있으나 수입에만 의존하지 않는 자주적 기술의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논점을 제기하였다.13)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당시까지 군복은 수입을 많이 하였으므로 일본에서 제작한 군복을 입혔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후 국내에서 군복을 제작할 때 기존에 수입했던 군복의 형태를 준거로 삼아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V. 일본 육군 하사졸 하복 유물 고찰
      본 연구에서 조사한 하복 유물은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Mr. Christopher Toda의 개인 소장 유물로, 소장자의 허가를 얻어 조사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소장자는 일본의 온라인 경매 사이트를 통해 본 유물을 구입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단기간 임시로 국내에 대여된 본 유물을 2025년 3월 29일과 4월 27일의 2회에 걸쳐 조사하였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 사항을 정리하였다.

      
        1. 형태적 특징
        유물의 형태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물의 크기는 품 45cm, 앞길이 52cm, 뒷길이 57cm, 소매길이 55cm, 소매너비 14.5cm, 목둘레 39cm, 칼라높이는 3.5cm이었다. 전체적으로 스탠딩 칼라(standing collar)가 달린 길이가 짧은 싱글 브레스티드(single-breasted) 자켓 형태이다. 앞여밈은 칼라에 2개, 몸판에 7개 훅앤아이(hook and eye)를 달아서 잠그는 형태로 겉에서 단추가 보이지 않도록 하였다. 이는 같은 시기의 대한제국기 하사졸 군복과 매우 유사한 형태이다(Lee et al., 2021).

        둘째, 유물 착장자의 계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급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인 칼라와 소매를 분석한 결과, 1899년 법령 규정에 따라 소매 수장(袖章)에 계급장이 달려있었다. 수장은 소매 수구 쪽에 산모양의 수장(chevron)이 붙어 있는데 수구에서 가장 높은 점까지는 11cm이고, 좌우의 낮은 부분은 6cm이다. 산모양의 수장을 따라서 약간 떨어져서 인자형(人字形)의 계급선이 위쪽에 달려있는데 재료는 바탕천과 달리 평직의 백색 리본으로 너비가 8mm이다. 이러한 수장의 형태는 1899년 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착용자의 계급이 어느 부처의 조장이나 군조 등의 계급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계급선은 <Fig. 7>, <Fig. 9>과 같이 소매 위쪽에만 붙어 있고 <Fig. 8>, <Fig. 10>의 소매 안쪽에는 붙어 있지 않은데 이 또한 계급선을 표면에만 붙이라는 규정을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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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nt of J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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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 of J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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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vron Sleeve Decoration
          
          

          

        

        
          
          

          <Fig. 10> 
				
          

          
            Sleeve Cuff on the Inner Side
          
          

          

        

        셋째, 본 유물은 앞길, 뒷길, 사이드 패널, 소매로 이루어져 있고, 소매는 두 장 소매로 구성되어 있다. 어깨선은 어깨 위치에서 5.5cm 정도 뒷면으로 넘어가 칼라의 옆목점에서 사선으로 내려오는 형태로 이는 이 시기 다른 유물과 동일한 구성선 형태이다. 뒷길에는 뒤중심선이 없고 프린세스라인이 있다. 뒤쪽으로 넘어간 어깨선과 프린세스라인은 이 시기 유물에서 자주 보이는 형태로, 착용했을 때 착용자의 가슴이 넓고 당당한 자세의 이미지를 주기 위한 패턴 방식이라고 생각된다.

        좌측 사이드패널과 뒷길에 <Fig. 11>과 같이 도대를 거는 도대걸이가 달려있다. 도대걸이의 전체 길이는 19.5cm로, 접어서 도대를 걸었을 때 10cm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도대걸이는 단추로 고정하는데, 단추는 탈락 되고 현재 남아 있지 않다. <Fig. 12>는 유물의 앞면을, <Fig. 13>은 유물의 뒷면을 그린 도식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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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ord Belt Fastening St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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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nt Measurements of Meiji Summer Military Uni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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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 Measurements of Meiji Summer Military Uniform
          
          

          

        

      

      
        2. 봉제적 특징
        다음으로 유물의 봉제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홑옷으로 만들었다. 홑옷의 시접처리를 위해 앞여밈 부위에는 안단을 달아서 시접을 처리하였고 밑단은 올이 풀리지 않도록 접은 후 재봉틀로 눌러 박았다. 각 구성 조각을 연결하기 위한 시접은 쌈솔로 처리하였다.

        둘째, 바느질법은 대부분 재봉틀을 이용하여 눌러 박아 바느질선이 보이도록 처리하였으나 곳곳에 바느질선이 보이지 않도록 손바느질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다. 칼라 안쪽, 소매와 몸판의 연결부위, 소매 수장 안쪽 등을 공그르기로 손바느질하였다.

        기타 특징으로는 1899년 법령에서 규정한 속주머니를 왼쪽 가슴 부위에 달았는데 그 아래에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속주머니를 하나 더 달아서 착용자가 필요한 물품을 더 많이 수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안쪽 주머니 소재 원단이 달라 착용자 개인이 추가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앞면 왼쪽 가슴 위쪽에는 훈장이나 기념장을 걸 수 있는 실 2줄과 좌우 가슴 부위에 훈장 또는 기념장을 걸 수 있는 실이 각각 1줄씩 고정되어 있다(<Fig. 15>). 앞여밈을 위한 훅앤아이의 후크(hook)는 <Fig. 16>와 같이 천을 뚫어서 끼워 고정하였고 아이(eye)는 앞중심선에 붙은 내어 달린 안단 사이에 끼워 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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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nt Center Seam Fin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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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ds to Fasten Commemorative Medals and Ba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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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ok Closure
          
          

          

        

      

      
        3. 소재
        소재는 백색 면으로 조직은 능직이었다. <Fig. 17>과 <Fig. 18>는 겉감의 현미경 촬영으로, 4매능직(3/1, 좌향)과 3매능직(2/1, 좌향)의 직조를 보인다. 두 직물의 실은 모두 Z 방향으로 꼬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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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er Fabric Magnifica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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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er Fabric Magnification 2
          
          

          

        

      

    

    

  
    
      Ⅵ. 결론
      본 연구는 근대 일본의 하복 유물 한 점에 대한 조사를 계기로 대한제국과 일본 군복의 하복 규정을 분석 비교하고 육군 하복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한제국은 1895년 ｢육군복장규칙(陸軍服裝規則)｣ 제정을 통해 처음으로 서양식 군복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때부터 규정된 하복 규정은 1897년, 1906년, 1907년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복무 환경에 더욱 적합한 형태로 구체화 되었다. 당시의 착용 시기와 색상 규정, 하고의 유연한 착용 규정은 단순히 서양식의 육군 복장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아닌 정착을 위한 조정을 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동시기 일본은 서양식 육군 복장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대한제국의 규정과는 다르게 이미 직급별, 병과별의 구분이 세분화 되어 있고 품목 역시 모자와 외투도 규정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일본 하복 유물은 문헌과 사진상의 하사졸을 실견하고 확인된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제도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능직의 면으로 제작되어 이 옷감이 운제라고 하는 직물임을 알 수 있다. 형태는 앞길, 뒷길, 사이드패널, 두장 소매로 구성된 여름용 자켓으로, 이 시기 자켓의 구성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이는 규정과 사진상 그리고 기록상 보이게 되는 대한제국의 하복과 유사한 형태로, 본 연구에서 조사 정리한 근대 일본 하사졸의 하복 유물에 대한 결과를 통해 현재 규정과 사진으로만 남아 있는 대한제국 군복의 하복 유물이 향후 보고될 때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조사할 수 있었던 유물은 일본 하사졸의 하복 상의 1점으로 당시의 동일 직급의 대한제국의 유물, 다른 직급의 유물을 조사할 수 있다면 더욱 정확한 당시의 시대상과 복장 규정의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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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s
      
        1) 『관보』 1895년 4월 9일(음) 勅令第78號 第七條　夏衣 炎暑際(五月一日로 八月지) 常裝 及 軍裝으로 着用믈 得호 但 夏衣에 반다시 夏袴 着홈. 第八條 夏袴 右와 同 時節에 何許服裝을 勿論고 皆代用기 得홈. 第十八條 短袴 何許服裝에 在든지 長靴 穿 時에 着用미니 或 炎暑之際 夏袴 短袴로 製造야 着用미 亦可홈 (儀式之時除고).
      

      
        2) 『관보』1897년 5월 18일 宮廷錄事 ‘詔曰明日晝茶禮百官入參’ 第七條 夏衣 炎暑際에 五月一日로八月晦日지 常裝 及 軍裝으로 着用을 得호 但 上衣 白色을 用고 下服은 黑色을 仍용되 內외 宿衛入直의 白色을 착지 勿며 雖平常出入이라도 闕內의 不得着白色 事.
      

      
        3) 『관보』1906년 5월 25일 勅令第24號 ‘陸軍服裝規則’, 第八條 夏衣 炎暑時 凡六月一日로 九月末日지 着用이라 이하동차 常裝 軍裝에 着用을 得나니 但 夏衣 着用 時에 夏袴 着用을 得이라 夏衣夏袴 白色 或 茶褐色 土色으로 幷用이라. 第九條 夏袴 炎暑時에 着用나니 半禮裝時에도 着用을 得이라. 將官用 白褥 半禮裝軍裝常裝에 長靴 着時 着用이라. 第十七條 刀 及 劍의 佩用法은 其 大禮衣 及 軍衣 着 時 衣의 表上에 夏衣 着 時 衣의 裏上에 刀(劍)帶 結야 佩用나니 其 刀 室內室外 勿論고 如何 境遇든지 上部의 環을 刀帶의 鉤金에 掛고 乘馬에 在야 不掛이라. 第二十三條 短袴 如何 服裝에 在든지 長靴 穿 時에만 着用이라 然나 炎暑時에 夏袴 短袴製로 調製야 着用도 無妨이라. 第二十九條 炎暑時 夏袴로쎠 袴 代用 事 得나 然나 儀式에 參列 時에 반다시 袴 穿이라
      

      
        4) 정색(定色)은 병과별 지정된 색상을 의미한다. (Nomura et al., 2023)
      

      
        5) 『관보』1907년 10월 1일 칙령 제26호 육군복장제식 제13조 夏衣袴, 品質은 茶褐色細縷 或 木絲織이니 製式은 冬衣袴와 同一호 領尉官 及 同相當官과 下士卒武官生徒에 袖端에 定色細絨線과 將領尉官 及 相當官 下士卒武官生徒의 袴의 縫章 無호 但 武官生徒 袖端 約二寸上에 茶褐色細條로 人字形을 付홈.
      

      
        6) 『법령전서法令全書』 메이지 19년(1886) 10월 육군성령(陸軍省令) 144호, 第八條夏衣ハ炎暑ノ際（凡ソ六月一日ヨ리九月盡日迄ノ間以下皆同시）略装ニ노미着用スル코토ヲ得ルモノトス然레토모平時ノ勤務及ヒ演習等ニ在테하自宜ニ依리군장니모亦之ヲ着用スル코토ヲ得但夏衣ヲ着用스ルト키하必스夏袴ヲ着用スルモノ토스. 第九條 夏略ハ炎暑ノ際着用スルモノ니시테何레노服装ニIn테모袴니代用スル코토ヲ得. 第十三條日覆ハ炎暑ノ際군장略装ニ在테第二種토니用然레토모第二種帽노제나키者ハ제一종帽니용ユルコ토ヲ得
      

      
        7) 운제, 운사이(雲齋)는 12에서 20올 단사를 사용한 두꺼운 운 능직물에 해당하는데(Bunka Publishing Bureau, 1979) 운사이누노(雲齋布) 또는 능목면(綾木綿)으로도 불리는 drill 원단의 일종이다 (Tanaka, 1991).
      

      
        8) 呉呂는 呉絽라고도 표기되며 “고로(ごろ)”로 읽는다. 에도 초기 네델란드로부터 수입 되어온 빗질된 양모(낙타털, 염소털, 양모)등으로 짠 직물로 본래 용어는 Camlet이다. 우비, 하오리, 오비에 사용되었으며, 고로후쿠렌(呉絽服連), 고로후쿠린(呉絽福林), 후쿠린(服綸)으로도 불린다(Bunka Publishing Bureau, 1979).
      

      
        9) 花色藍은 쪽빛에 해당하는 색으로 붉은 기가 약간 도는 쪽빛이다(Bunka Publishing Bureau, 1979).
      

      
        10) 『법령전서法令全書』 메이지 19년(1886) 7월 7일 칙령 제 48호 육군장교복제 陸軍将校服制
      

      
        11) 『관보官報』 메이지 19년(1886) 3월 1일 내각 제 14호 육군복제중 하사 이하 복제 陸軍服制中下士以下服制
      

      
        12)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0권, 1897년 7월 10일 인천항의 정황 추가보고
      

      
        13) 『고종실록』고종 37년 4월 17일 十二曰, 服裝自製。 夫軍服之趫捷, 莫如外國, 則倣而服之, 固宜也。 然若其服裝之材料製造手工, 則以我堂堂皇國之人民物産, 而不能自爲, 必貿於外國可乎? 況售販之利, 專歸於外國, 而我國織造裁縫之工, 則束手而無營業之望, 民日懶而國日貧, 如是而何可望其進就乎? 雖使必用氈絨, 貿其材而學其織, 亦豈甚難? 況服飾、器用, 當因物産。 以我綿絲, 染以黑色, 設法組織, 務成堅樸, 則亦何多讓於氈絨? 軍兵則自有木綿, 固已織造服著矣。 至於帽靴刀帶之屬, 亦可以一一摹學, 豈有外國獨能而我國獨不能之理哉? 且以金飾、標章等件言之, 亦當自我酌裁量力而爲之, 何必盡模全襲, 錙銖不爽然後爲服裝也哉? 但效其便捷堅緻而已, 其餘則自我作製, 非但省費, 實得國體。 伏望亟命元帥府, 講而行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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